
제 92호 새시 대 인 재형 (3 ) 휴 먼 네 트 웍을 형 성 한다

N (인터넷)세대가 사람 사귀는 모습을 보면 기성 세대들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쉽게 친해지고 쉽게 헤어진다

경쟁자끼리 협력을 한다

한식구보다도 인터넷으로 알게된 낯모르는 사람하고 더 많은 글을 주고받는다

구세대의 눈에는 뿌리가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N세대들은 오히려 즐기

고 긍정적으로 보는 듯 합니다.

"부담이 없잖아요." 어느 여대생의 말입니다.

"나이, 학번, 군번 따위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 어느 남자 대학생의 말입니다.

인터넷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999년 한국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은 51.8%로 2가구 중 1 가구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된 것은 1993년인데 5년 만인 1998년까지 사용자가

겨우 3백만이었는데 10개월 말만에 다시 2배가 증가해서 6백만이 되었고 2000년

상반기에는 이미 1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새시대는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는 빛처럼, 먼지처럼 곳곳에 빨리 고루 퍼집니다

. 인터넷을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이디어, 즉 생각으로 만납니다

. 인터넷 세계에서는 직업, 학력, 수입, 외모, 성별, 사는 동네 따위가 상관없습

니다. 인터넷 안에서 네티즌들과 만날 때 머리 빗고, 화장하고, 고급 옷 입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사회를 수평구조로 만듭니다. 수평 구조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지요.

인터넷 세상에서 잘 사는 으뜸 방법은 "서로 칭찬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인간 관계

"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사회의 인간관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꽁꽁

묶인 닫힌 사회가 아닌 확~ 열린 사회에서는 싫다는 사람 붙잡아 놓은 방도가 없

기 때문에 같이 한 공간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 기분 좋게 지내자는 게 기본입니다.

열린 사회에서 휴먼 네트워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보의 바다"에서 혼자

헤엄치는 것보다 자기에게 부족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생존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알면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굳이 만나

러 오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 정보 등을 무궁무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휴먼 네트워크의 위력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최고

"를 고집하는 독불장군이나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경쟁의식만으로는 아무 것

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의 윈- 윈 (w in - w in ) 방식이 21세기

의 생존력을 높여 줄 것입니다.

강의는 지식전달이 아닙니다. 강의는 학생과 교수님의 인간적 만남(휴먼 네트웍)

이며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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